
헤브론 성경통독 90일 

 

금번 시카고의 긴 겨울은 무척 춥고, 변화무쌍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 일찍 

성경통독을 마친 분들이 더 많으신듯 합니다.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대표 주해홍 목사

님과 함께 시작한 "통큰 통독"을 통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읽기를 시작한지가 3년이 

되었네요. 임목사는 '시카고의 긴 겨울동안 성경읽기에 집중하면 어느덧 봄이 오겠지...' 하

는 단순한 마음이었는데,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. 가끔 헤브론지 53호를 들

춰봅니다. 성경통독을 통해 성도님들께 주신 은혜와 감격이 꽉 차 있거든요.  

 

뭐든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. 그런데 헤브론 성경통독은 갈수록 자

리가 잡히고 열매가 생깁니다. 압니다. 이를 위해 선교회 담당 교역자들께서 날마다 안내

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을. 그리고 그 격려와 안내를 소중히 여기시며 성경의 선

로를 달리셨다는 것을. 지난 2월 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 선교지 탐방을 함께 했던 팀원

들도 대단하더군요. 선교지 탐방 기간 중에도 짬을 내어 그 날의 분량을 읽고 자리에서 

일어나시던 모습에 감탄하였는데,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.  

 

연초에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정영락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90일 성경통독의 여

파가 그곳까지 퍼진 것이지요(누구시죠?). 안내를 부탁하시기에 표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

의 자랑을 곁들여 소개하였습니다. 필요하시면 모든 자료와 노하우를 다 드리겠다고 즐거

운 나눔도 자청하였습니다. 성경통독의 진짜 동기였던 "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려 주시

길" 고대하던 마음에 성도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, 그리고 넘치는 간증으로 응답을 주

시는 하나님께 감탄합니다. 성서헤브론을 꿈꾸며 마음의 겨울도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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